
은퇴 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공

간인 ‘주거의 안정성’과 ‘생활비 수준’일 것이다. 은퇴 

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므로 주거의 안정성

이나 거주공간의 안락함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. 

또한 호화로운 여행이나 취미활동은 못해도 기본적인 생

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

이 중요하다. 그러나 현재 고령자에게 있어 이 두 가지를 

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. 

 통계청(2013년)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순

자산은 약 2억 7,000만원이다. 그런데 이 중 93%인 약 

2억 5,100만원이 부동산이며 현금 등의 금융자산은 약 

1,880만원 밖에 안 된다. 살 곳은 있으나 살 돈이 없는 

상황인 것이다.

<그림1> 6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자산구조 

그렇다면 거주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집을 처분하여 생

활비를 마련해야 할까?

부동산 외에 금융자산을 충분히 마련한 사람에게도 여

전히 일정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은 큰 문제이다. 목돈

을 운용하면서 매월 일정 수입을 얻는 것이 생각보다 어

렵기 때문이다. 

금융자산이 연금형태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. 하지

만 예전에는 연금가입이 대중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

재 고령자들의 금융자산은 연금이 아닌 거치식 금융상품

의 형태가 대부분이다. 통계청이 지난 1년간 55세~79세 

사람들의 연금수령여부 및 금액을 살펴봤더니, 45.8%만

이 연금수령 경험이 있었다. 또한 연금수령자의 82.8%가 

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10만원 미만

(43.4%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연금수입이 현저

히 부족한 상황이다.

<그림2> 55세~79세 연금수령 현황

 

투자자리포트(제4호)는 은퇴자들의 고민을 알아보고자 

즉시연금과 주택연금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. 이 자료가 

은퇴자나 예비은퇴자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

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 

구분 금액(만원)

10만원 미만 43.4%

10~25만원 23.6%

25~50만원 15.8%

50~100만원 7.3%

100~150만원 2.7%

150만원 이상 7.2%

(통계청,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, 2012)

01 은퇴자의 고민,

  집과 생활비

“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

 있으면 있는 대로, 

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

 있으면 있는 대로, 

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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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금액(만원)

순자산 27,056

부동산 25,175

금융자산 등 1,880

(통계청, 2013)

금융자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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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93%

2  투자자리포트 Vol.04_September 2013


